
우리 나라 경제 발전과 그 흐름을 같이해온 한국조폐공사 기

술연구원위조방지센터는 1967년발족한이래은행권유가

증권, 증권, 채권, 여권등특수인쇄제품에요구되는위∙변조방지

기술에 하여연구개발을하고있다. 최근사무자동화기기인컬러

출력기(복사기, 프린터기)와사진제판시설이급속도로발달해보안

제품의위∙변조가쉬워지면서이러한연구의필요성은더욱강조

되고있다.  

시중에서발생한위조지폐의역사를살펴보면, 1980년도에는손

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채색을 한 위조지폐가 주로 발견되었고,

1980년이후아날로그컬러복사기가나오기전까지는흑백복사후

채색하는 위조수법을 사용한 조잡한 방법의 위∙변조가 이뤄졌으

며, 1990년이후에는디지털컬러출력기를이용하여은행권, 유가

증권등이위∙변조됐다. 

2000년 이전에는 컬러 출력기를 이용하여 위∙변조방지요소를

부분적으로모방위조하 으며, 2000년이후에는사진제판시설을

이용하여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위조방지요소도 쉽게 모방하거나

위조한제품이나날이증가하고있어심각한사회문제로부각되고

있다.

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위조지폐 발견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4

천353장, 2005년에는 1만2천889장으로 전년 비 3배 정도 위조

지폐발생건수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, 90% 이상이전문위조

범이만든위조지폐가아닌것으로보인다.   

現 만원권 지폐, 9가지 위∙변조 방지기술 적용

컬러 출력기가 보편화된 2000년 이후에는 첨단장비를 이용한

정교한위조수법이나타나기시작했다. 이러한위조지폐의위험성

에 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관계기관의 국민 홍보 및 교육의 필

요등에의해한국조폐공사위조방지센터에서는고해상컬러출력

기에의한위∙변조에 응할수있는위조방지기술을크게1단계,

2단계, 3단계로나누어구분하고있다.

1단계 위조방지기술은 일반인들이 육안 및 촉감에 의한 검사방

법으로은화, 돌출은화, 부분노출은선, 은폐은선, 요판인쇄, 시변색

잉크, 홀로그램, 평∙요판잠상등이있으며, 2단계위조방지기술은

기기를이용한검사방법으로은사, 미세문자, 형광잉크, 자성잉크,

적외선잉크등이있다. 또한3단계위조방지기술은발권기관과제

권기관에서만알수있는비공개요소로활용한다.

현재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만원권에는 무려 9가지의 위∙변조

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

까. 만원권 지폐를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면 평소에 알지

못했던 세 한 부분까지 적용된 위∙변조방지기술을 어렵지 않게

찾아낼수있다.

먼저 세종 왕의 초상이 인쇄된 면을 앞면으로 하여 빛에 비추

어보면왼쪽면에은화(숨은그림)가보인다. 컬러출력기를이용해

만들어낸위조지폐에는그런은화가나타나지않거나지폐면의초

상과는다른모양이나타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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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지폐 발견추이

(단위 : 장)

발견 장수 4,353 12,889

10,000원권 3,237 5,404

5,000원권 987 7,337

1,000원권 129 148

구 분 2004년 2005년



그리고 지폐를 만져보면 요판인쇄로 인해 볼록한 촉감을 느낄

수 있고, 좌측 물시계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‘한국은행’이라는

아주 작은 씨가 반복 인쇄되어 있는데 위조지폐는 이 씨를 그

로 표현해낼 수 없어 씨가 깨지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

다. 잘알려져있는위∙변조방지기술인지폐중앙의부분노출은

선의 경우 진권은 금속성의 얇은 막을 증착시킨 띠를 용지의 내부

와표면에일정한간격으로노출시켜밝은빛에서비춰보면일직선

으로보이지만, 위조권에서는불규칙하고밝은빛에비춰보면일직

선이나타나지않는다. 

또 요판잠상 기술로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지폐를 비스듬히 보

면‘10000’이라는 숫자가 보이고, 시변색잉크의 사용으로 색상이

보는각도에따라황금색에서연녹색으로색상이바뀌며, 형광잉크

의사용으로자외선형광램프를비추면형광고유의색상이나타나

도록 한 것과 형광색사 사용으로 인한 형광고유의 색상 보유도 은

행권의 위∙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다. 이렇듯 우리 나라 은

행권은세계어느국가의은행권보다도다양한위∙변조방지기술

이적용되어있다. 

일반인 판독 어려운 정 한 위조지폐 잇달아

최근발견된위∙변조수법은일반인이방심하면쉽게속아넘어

갈 정도로 정 해지고 있다. 이러한 위조지폐는 국내 은행권은 컬

러 출력기를 이용했으며, 외국은행권‘100유로화’와‘100위안화’

는인쇄방식으로이용했다. 위조지폐를정 분석한결과일반인들

은 진위여부에 한 확인이 어려울 정도 다. 외국 은행권‘100유

로화’와‘100위안화’의위조지폐에는평판인쇄및스크린인쇄방식

을 이용하여 은화, 은선, 미세문자, 형광잉크, 홀로그램 등의 고급

위조방지요소를정교하게모방한것으로감정되었다.

100유로화은화의경우진권은용지제조시문양두께를얇거나

두껍게차이를두어제조하는기술로은화가선명하게나타나지만,

위조권은투명잉크를이용한인쇄방식에의해위조된은화로스파

스은화가흐리게나타난다. 또한은폐은선의경우진권에는용지

내부에특수물질처리또는미세문자가인쇄된미세폭선형필름이

삽입되어있지만, 인쇄방식에의해위조된위조권에서는미세문자

인쇄효과가흐리게나타나고있다.

요판인쇄의 경우 진권은 손으로 만져보면 볼록한 촉감을 느낄

수있으나, 위조권은평판인쇄후엠보효과를부가하여볼록한촉

감이미흡하게나타났으며, 평판선화인쇄의경우진권은평판지문

이 선화방식에 의해 선예성이 우수하나, 위조권은 진권을 색 분해

하여 망점인쇄 방식으로 평판인쇄함으로써 선예성이 다소 미흡하

다.

형광잉크의 경우에는 진권과 위조권에 사용된 형광물질의 발광

강도 차이가 발생하 으며, 기타 인쇄부분에서 미세문자, 색변환

잉크(OVI), 홀로그램(OVD), 기∙번호 등은 진권과 위조권을 비교

한결과전반적으로위조방지효과가미흡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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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같은정교한위조지폐에 응하기위해서한국조폐공사기

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에서는 은행권 및 유가증권 취급업무 기관

인 은행, 증권예탁원, 경찰 수사 담당관에게‘은행권 및 유가증권

의 위∙변조 실태 및 식별요령’에 하여 연중 정기적으로 교육을

실시하고있다.  

첨단 위조방지기술 적용된 새 은행권 3종 발행

또한 은행권, 유가증권, 각종 보안제품 등의 위조방지를 위해

끊임없는첨단기술개발에전력투구하고있으며, 진위감정분석은

물론 위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첨단 위조방지기술을 개발, 새

은행권(1000, 5000, 10000) 3권종에 적용했다. 첨단 위조방지기

술은 용지부문에서는 은화, 은화바, 은선(은폐, 부분노출), 은사

등을 적용하 으며, 디자인 및 인쇄부문에서는 홀로그램, 요판인

쇄(앞, 뒤), 요판잠상, 미세문자, 색변

환잉크, 앞뒤판맞춤, 형광잉크 등이

다.

은행권 및 유가증권 발주기관에서

는주기적으로제품의도안을변경하

여 량 위조에 응해야 한다. 이와

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보면 2002

년 1월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한

유로지역 12개국도 위조지폐가 급증

함에 따라 위폐방지를 위해 2007년

위조방지장치를 보강한 새로운 은행

권을 발행할 예정이며, 미국도 위폐

방지를 위해 2003년 10월 20달러짜

리, 2004년 9월 50달러ㅉK리의 신

은행권을 발행하 으며, 조만간 100

달러짜리신은행권을발행할계획인

등 6~7년마다 위폐방지장치가 보강

된은행권을새로발행하고있다.  

특히 21세기는 컴퓨터 주변기기인

컬러출력기와 사진제판시설 등의 발

달로인하여위조지폐에 한위∙변

조사례가 국제적이며 조직적이고 전

문화되고 있으며, 이번 사건을 계기

로전문조직에의한위조지폐에철저

히 비하기위해서한국조폐공사에서는위조방지용신소재및디

지털 위조방지기술, 지폐인식모듈 등 위조방지원천기술을 개발하

고자기술연구에박차를가하고있다. 

또한위조지폐관련기관에서는위조지폐감별기능이있는자동

정사기및지폐계수기의보급을확 하고창구직원에 한자체교

육을 강화하도록 하며, 위조지폐 식별요령에 한 언론 보도, TV

공익광고, 특정지역또는공공시설등에PDP TV 동 상광고, 위

조방지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

위조지폐식별요령에 한 국민홍보를강화해야할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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쓴이는 전공업 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. (사)한국법과학회

평위원, 국가정보원 국제범죄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다. 

새로 제작된 오천원권


